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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view provides a comprehensive quantitative analysis of dairy consumption, pro-
duction, imports, and exports in Mongolia between 2015 and 2024. The findings revealed 
a steady increase in per capita dairy consumption over the decade, particularly in urban 
areas where the consumption of processed products, such as yogurt and cheese, has grown 
significantly. Although the domestic production of raw milk and traditional dairy products 
has remained relatively stable, industrially processed dairy products remain limited. 
Consequently, Mongolia continues to rely heavily on imports of processed dairy items, 
including powdered milk, whey, and cheese, with import volumes in 2024 approximately 
25% higher than in 2015. In contrast, dairy exports remain modest, consisting mainly of 
dried and traditional products, with China and Russia serving as primary destinations. 
Notably, as of 2024, the total export volume was only approximately 10% of the total import 
volume of dairy product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requirement to strengthen 
Mongolia’s dairy-processing capacity and enhance its export competitiveness. Policy 
initiatives should focus on advancing dairy processing technologies, standardizing product 
quality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iversifying the expor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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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며,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1 km2당 약 2명 수준의 인구 분포를 보인다. 유목문화와 목축 기반 경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몽골의 전통은 오랜 유제품 생산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2]. 유제품은 몽골인의 

주요 영양원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원을 구성한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

는 소, 야크, 염소, 양, 낙타, 말 등 다양한 가축에 의존하여 유제품을 생산하는 목축인들의 생계 기반

이 되고 있다[3,4]. 최근 수십 년간 도시화의 가속, 기후 변화, 소비자 기호의 전환 등으로 인해 몽골

의 낙농 산업은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요구르트, 치즈, 버터, 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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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가공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의 전통적인 원유 생산 체계는 계절적 생산 

편중과 인프라 미비로 인해 연중 지속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5]. 특히 원유의 

생산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겨울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여름철에 과잉 생산된 원유는 저장․

가공할 수 있는 냉장 시설과 유통망이 원할하지 않아 버려지는 경유가 많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유제

품 수입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1997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을 계기로 몽골은 국제 무역 체제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고 법․제도 기반이 강화되었으

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증가하였다[6].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농축산물의 무역이 활발해졌으며, 특히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분유, 유청, 치즈 등 가공유제

품의 수입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국내 원유생산이 급변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유제품 수출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일본, 한국, 아랍에미리

트 등 새로운 시장 진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수출 규모는 수입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5]. 

또한, 낙농 산업은 가공 및 저장 인프라 부족, 미흡한 품질관리 체계, 낙후된 유통 시스템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기후 조건 및 가축 건강 상태에 따라 연도별 생산량에 다소 변동이 있으

나,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우유 공급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에는 못 미치지

만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4,7].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라 기능성 유제품

과 제품 다양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낙농 시스템으로

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8]. 정부와 국제개발기구는 낙농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대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 물류 개선, 가공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지속가능한 낙농 가치사슬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 확대, 인프라 현대화, 품질 인증 체계

의 정비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까지의 공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몽골 내 주요 우유와 유제품(우유, 요구르트, 버터, 아이스크림, 분유, 유청, 치즈 등)의 소비, 생산, 

수입 및 수출 동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몽골 

낙농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론

1. 몽골의 우유 및 유제품 수입 동향

지난 10년간 몽골의 우유 및 유제품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Table 1). 이러한 증가는 

국내 생산이 소비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와 

가공식품 소비 증가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요구르트의 연간 수입량은 2015년 

856톤에서 2024년에는 4,108톤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Table 1). 특히 2020–2021년 사이에 

3,300톤에 도달하면서 소비자의 수요 증가와 식문화 변화가 수입량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

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기관, 직장, 도시의 가정 등 다양한 소비 환경에서 요구르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치즈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25톤에서 2024년 3,409톤으로 약 3.5배 증가하였다(Table 1). 이러한 성장은 

서구식 식습관의 확산과 음식 서비스 산업의 성장, 특히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 매장의 확장에 기인

이다.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분유로, 2015년 4,653톤에서 2023년에는 7,462톤까지 증가하

였으며, 2024년에는 다소 감소한 5,757톤을 기록하였다(Table 1). 분유는 유아용 조제식, 유제품 

디저트, 유음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여전히 수입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이다. 우유와 크림은 보관 및 유통의 특성상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증가세는 지속되고 



Lkhagvasuren et al.

78｜J Dairy Sci Biotechnol Vol. 43, No. 2 https://www.ejmsb.org

있다. 2015년 197톤이었던 수입량은 2016년 급감했으나, 이후 점차 회복되어 2024년에는 343톤에 

이르렀다(Table 1). 이는 냉장 유통망의 점진적 확충과 도시 소비자의 수요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유청(whey) 수입량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20톤이던 유청은 2024년에는 

224톤으로 약 11배 증가하였다(Table 1). 이는 스포츠 영양식품 및 기능성 식품 수요 증가와 건강 

지향적 소비 트렌드 확산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몽골은 국내 유청 생산이 가능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및 활용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수입 의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의 버터 수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2015년에는 224톤에 불과하

던 수입량이 2024년에는 460톤으로 증가하여 약 2배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다(Table 1). 특히 

2021년에는 531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특정 시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버터 수입 증가의 배경에는 제과․제빵 산업의 성장, 소비자의 홈베이

킹 문화 확산, 그리고 국내 생산 기반의 한계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있다. 최근 몽골 내 베이커리 

및 디저트 업계의 확대와 함께 가정 내 버터 소비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

되었다. 반면, 현대적 가공 설비가 부족한 국내 낙농 구조는 고품질 버터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

는데 한계를 보이며, 결과적으로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몽골의 국내 아이스

크림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약 80%를 충족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아이스크림 총 수입량은 약 2,456톤으로, 이 중 76.4%는 러시아에서, 16.8%는 대한민

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수입량 자체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2015년 2.5톤에서 2024년 이후에는 약 

3.1톤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Fig. 1). 

Table 1. Trends in the import of dairy products in Mongolia from 2015 to 2024 (unit, kg)

Years Yogurt Butter Cheese Milk, cream Condensed, dried 
milk Whey Ice cream

2015 855,999.17 224,191.11 924,692.10 197,247.12 4,652,902.37 20,215.00 2,508,822.46
2016 783,852.42 292,366.25 720,746.00 4,464.00 3,641,319.74 28,546.56 2,396,747.82
2017 1,133,940.84 408,813.20 1,067,076.28 61,333.36 5,385,385.11 10,008.43 2,263,589.00
2018 1,475,524.55 327,480.91 1,396,208.50 101,458.89 5,865,560.73 12,715.42 2,496,167.24
2019 1,992,375.83 225,850.77 1,533,515.17 115,380.70 6,550,860.21 65,836.30 2,405,178.76
2020 2,429,285.91 264,475.49 1,745,677.62 123,711.84 5,723,403.63 100,187.72 2,198,506.36
2021 3,301,930.31 530,974.09 2,610,922.57 196,039.38 6,401,822.84 149,340.48 2,615,269.89
2022 3,129,488.08 433,171.18 2,615,345.18 226,502.40 6,234,224.57 151,852.58 2,455,938.81
2023 3,298,775.63 439,881.14 2,442,903.38 261,497.80 7,462,290.65 207,547.07 2,712,054.65
2024 4,108,689.72 459,710.95 3,409,205.79 342,915.28 5,757,398.89 224,351.75 3,055,983.28

Fig. 1. Domestic ice cream production and major importing countries in Mongoli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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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유 및 유제품 수출 동향

몽골의 유제품 수출은 전체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반적인 수출 구조는 

소규모, 단발성, 불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제품 수출은 

연도별로 뚜렷한 변동성을 보이며, 특정 제품군은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도 존재한다. 요구르트 

수출은 2015년 1.3톤에서 2017년 66톤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1톤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안정적인 수출 경로와 시장 기반의 부재, 물류․품질 관리․제품 

다양성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각 199톤, 233톤의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특정 시기적 요인이나 한시적 계약의 영향일 가능성

이 크다(Table 2). 분유는 2017년 243 톤을 정점으로 수출되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이후로는 사실상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다(Table 2). 이는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몽골 내 생산 

불안정성, 수출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치즈는 상대적으로 유망한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유통기한이 길고 다양한 제품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16년

과 2020년, 2023년에는 각각 11톤, 42톤, 14톤이 수출되었다(Table 2).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즈는 품질 개선과 제품 다변화를 통해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평가된다. 버터와 시유의 

수출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매우 제한적이었다(Table 2). 예외적으로 시유는 2016–2018년 사이에 

소량 수출되었고, 2024년에는 200 kg이 수출되었지만, 이는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이 미흡함을 시사

한다(Table 2). 최근의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2023년 처음으로 8.8톤의 아이스크림이 수출된 점이

다(Table 2). 그러나 아이스크림 수출은 202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이후 재개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유제품 생산업체들이 수출보다는 국내 시장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몽골의 

우유 및 유제품 생산업체들이 대부분 사적 영리 조직으로 운영되며,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수출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몽골은 내륙에 위치하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운송, 보관, 인증 등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의 경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몽골의 유제품 수출은 여전히 제한적

이며,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 역량 강화, 품질 인증 체계 구축, 물류 개선, 마케팅 전략 

정립이 필수적이다.

3. 전통 원료 기반 원유 생산확대와 프리미엄 유제품의 개발

2015–2024년 동안 몽골은 대부분의 유제품에서 수입 증가 추세를 보였다(Fig. 2). 이는 몽골 국민

들의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량이 수입과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내 유가공 산업의 

생산 능력과 품질 경쟁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몽골 유제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국의 고유 자원인 전통 가축 유래 원유의 생산확대와 이들 원료를 활용한 고품질 기능성 

Table 2. Trends in the export of dairy products in Mongolia from 2015 to 2024 (unit, kg)

Years Yogurt Butter Cheese Milk, cream Condensed, 
dried milk Whey Ice cream

2015 1,300.00 9.9 130 0  490.2 0 0
2016 23,274.80 1,690.00 10,542.10 360  6,092.00 5.5 0
2017 65,776.90 117.28 15,097.62  1,360.00 242,956.00 100 0
2018 30,306.00 375 6,070.98  1,980.00 120,287.50 100 0
2019 1,673.40 2,000.00 3,333.18 0 795 0 0
2020 199,298.76 299.6 42,039.40 0 0 0 0
2021 233,370.85 92.48 15,859.90 0 0 0 0
2022 1,636.50 86.4 5,388.50 0 10 0 0
2023 3,391.10 100.62 13,958.40 0 0 0 8,814.20
2024 1,289.10 40.67 6,846.60 200 0 792.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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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몽골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몽골 내에서 가축 품종별 원유의 생산량은 Fig. 3에 나타내었다. 

가축 품종별 원유의 생산량은 젖소 67.54%, 양 9.65%, 염소 11.42%, 말 10.1%, 낙타 1.18%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의 수는 양과 염소가 월등히 많지만 소와 야크(통계에서 젖소로 분류)의 유가 

전체 시유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가축별 원유의 생산량은 전체 중 

15.4%만이 전문적인 유가공산업에서 시유 및 유제품으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나머지는 목축 가정에

서 소비되고 있다(Fig. 4). 즉, 목축 가정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가 가공하여 생산하고 판매되는 

유제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는 몽골의 유제품 시장에서 산업적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Fig. 2. Trends in the total export and import volumes of milk and dairy products in Mongolia from 
2015 to 2024 (tons).

Fig. 3. Proportion of livestock raw milk production in Mongolia in 2023. 

Fig. 4. Volumes of industrial and non-industrial milk processed from Mongolia's milk reserves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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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가공과 소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몽골은 경쟁력 

있는 집약적 축산 농업을 발전시키고, 원유 생산을 확대하며, 국내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소비 추세를 가공 제품으로 전환시키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몽골은 자국의 유제품 산업을 경쟁력 

있게 성장시키고,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 있다.

특히 2020년 이후로 낙타의 우유 생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낙타 우유를 생산하는 집중적인 

농장을 설립한 것처럼, 말, 낙타, 순록유와 같은 고품질의 전통적인 원료를 기반으로 한 고급 제품을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 이러한 접근은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출 가능성을 

확대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있다. 몽골은 가축 종의 다양

성이 풍부한 국가로, 전통적으로 소비되어 온 마유와 낙타유를 활용한 가공유, 기능성 요구르트, 건강

보조식품(예: 캡슐형), 유제품 기반 스낵류 등은 글로벌 소비자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국제 연구자들은 마유와 낙타유의 생화학적 

특성과 단백질 구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으며, 이들로부터 분리한 유산균은 건강 및 뷰티 

제품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4,9,10].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몽골 전통 유제품의 과학적 우수성을 뒷받

침하고 있다. 특히 순록유는 몽골 북부 홉스골 지역의 차탄(Tsaatan) 유목민들이 사육하는 순록

(Rangifer tarandus)으로부터 생산되며, 고기보다 젖이 영양적․문화적으로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원

으로 여겨진다[11,12]. 2023년 기준 순록 개체 수는 3,000마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자급 수단뿐 아니라 지역 특화 산업 및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도 제시한다. 순록유는 지방 

함량이 최대 15.5%, 단백질이 약 9.9%에 달하며[13], 소량의 올리고당과 수용성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 장 건강, 면역력 증진 등 기능성 식품 원료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비유기 

후반에는 지방 및 단백질 농도가 더욱 증가하며, 항균 성분 증가로 인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동시에 

확보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4]. 순록유는 전통적으로 발효유, 치즈 등 가공제품 형태로 섭취되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화기 질환, 상처 치료, 아동 질병 관리 등 민간의학적 활용 사례도 보고되

고 있다[15]. 특히 젖 속에 포함된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하고 병원균을 억제하며, 

영유아의 인지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6]. 다만 최근에는 전통 

착유 방식의 감소로 인해 생산성과 위생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대

화된 착유 및 가공 기술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14]. 한편, 이러한 전통 원료를 기반으로 한 기능

성 화장품 및 의약품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피부 보습 및 항염 효과가 있는 

마유 기반 화장품 제품은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천연성분에 대한 수요와 잘 맞물리며, 건강보조용 

분말 및 캡슐형 제품은 기능성 뉴트라슈티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특허화, 국제 인증 취득 등을 통해 몽골만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성 유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몽골 정부는 「유기농 식품법」, 「식품 안전법」, 「건강한 

몽골인 국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기농 및 기능성 식품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

을 실효성 있게 연계하는 산학연․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전통 

유제품 유산과 동물성 원료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 제품 개발은 몽골 유제품 산업의 수입 대체

와 수출 확대, 나아가 국가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최근 몽골에서의 우유 및 유제품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식생활 문화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영양․기능성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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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세는 요구르트, 치즈 등 고도 가공 유제품의 소비 확대로 나타나며, 국내 유제품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그러나 소비 수요 증가와는 달리, 몽골의 유제품 산업은 아직 가공 능력과 수출 

역량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원유 생산은 계절적 편차는 존재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다양성의 부족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분유, 단백질 강화 제품, 다양한 종류의 치즈 등 일부 품목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자국 내 수요

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제품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낙농 기반 인프라의 강화와 현대화된 

축산 기술의 도입을 통해 원유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제 위생 및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심층 가공 기술과 첨단 저장․포장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의 정비 및 지방 생산지와 도시․해외 시장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몽골의 전통성과 자연 친화적 자원을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은 차별화된 시장 진입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마유, 낙타유, 순록유 등 특수 

원료를 기반으로 한 기능성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수출 다변화의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식재산권 보호, 글로벌 인증 획득,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들이 체계적으로 실행된다면 몽골은 단순한 국내 소

비 충족을 넘어, 지역 내 유제품 수출 중심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농축산

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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